
 

 

홈 > 뉴스 > 기획 > 新 탐라시대...제주인 리포트  

(2) 50년 외길 인생...일본 최고를 이루다  

고영관 ㈜다카야마카세이 회장...방음시트 제조업체로 성공 일궈내 

데스크승인 2015.03.13   김태형 기자 | kimth@jejunews.com   

   

 

고영관 ㈜다카야마카세이 회장이 일본 오사카 사무실에서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비닐공장으로 시작해 특화된 고품질 방음제품으로 승부, 까다로운 일본 자동차 및 

주택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중소 제조업체로 우뚝 서다.’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카야마카세이(高山化成)의 고영관 회장(72)은 반세기동안 비

닐 가공 제조업이라는 외길 인생을 걸어오면서 성공신화를 일궈낸 재일제주인 2세 기업인이다.  

 

명함에 적혀 있는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직함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연륜과 명망 



 

있는 모범기업가로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아버지가 운영해온 비닐 고무공장이 불에 타면서 20대의 젊은 패기를 갖

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뛰어든 게 기업가로서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동종 업체간 치열한 경쟁과 대형 제조업체 등장 등으로 경영 여건은 녹록치 않았다. 이에 

고 회장은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틈새시장을 겨냥한 특화된 상품 개발에 주력한 끝에 차량용 방

음시트를 생산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고영관 회장인 건립한 자동차 방음시트 제품 생산 업체인 다카야마카세이. 1943년 일본에서 태어

난 고 회장은 선친에게 경영을 배우고, 특유의 친화력과 다른 기업들과의 신뢰 구축으로 다카야

마카세이를 일본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동안 쌓

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응집, 2년 여 간에 걸친 연구 끝에 만들어낸 비닐 재료 방음시트는 기존 

제품과 확실하게 차별화됐다. 이에 일본 최고의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에 납품하는 기회를 시작으

로 닛산과 마쓰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아차 등에도 납품할 정도로 고품질 제품을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 칭타오에 합작회사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일본 이에노현 우에노시에 5600평 규

모의 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생산 물량이 1만t 이상으로 급증, 명실상부한 최고의 방음시트 제조

업체로 발돋움했다.  

 

 

다카야마카세이에서 생산되는 차량용 방음시트 제품 

 

고 회장은 차량용 방음시트에 이어 건축 자재까지 만들어냈고, 이들 제품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자동차 및 주택 대기업에 납품되면서 관련 기술력과 품질에 있어 최고 수준의 제조업체로 

인정받았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에도 직원 150명과 연 매출액 35억엔을 유지하고 있는 다카야마카세이의 탄

탄한 성장 뒤에는 신뢰를 우선시하는 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자리잡고 있다.  

 

어음 발행보다 철저하게 현금 거래를 하면서 재료 공급업체 등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고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신뢰 경영은 일본 제조업계에서 제주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긍지를 높여주는 모범적인 기업가 상을 심어주고 있다.  

 

“아버지하고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게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고 회장은 고향 제주를 



 

계속해서 찾겠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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